
U B R시장 경쟁 가속
대림요업·삼영요업 신규진출 … 증설도 활발

국내 U(S)BR(Unit Bathroom 또는System Bathroom 조립식욕실)시장이 가열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건축물의 고급화 및 시공의 편리성 추구 등에 따라 U B R수요가 꾸준히 늘어나

면서 국내 건축 및 건자재 관련기업들의 신규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U B R생산기업은 L G화학을 비롯해 한화종합화학·계림T O T O·동림화성·세경S o w a·한국화

성 등이 있으며 앞으로 신규기업들의 진출에 따라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신증설 현황을 보면, 대림요업이 9 4년말 연산 1만8 0 0 0세트 생산능력의 1차설비를 완료하고 본격 생

산에 들어갔다. 대림요업은 9 6년까지 3만세트로 증설하고, 이후 9 7년 1만4 0 0 0세트, 2000년까지 1

만6 0 0 0세트, 2003년까지 1만5 0 0 0세트의 증설을 단행해 총 7만5 0 0 0세트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인

것으로 알려졌다. 

대림요업은 일본 I n a x의 기술을 도입

해 특수시멘트판과 타일류 제품을 생

산하며 타일류가 30% 정도를 차지하

고 있어 기존 기업들의 S M C류에 비해

1 0 %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. 

대림요업은 대림산업·고려개발·삼호

등 건설관련 그룹계열사를 통한 시

공·판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

며, 이들 계열사를 통한 자체소비 물량

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어 당분간 판

매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또 타일생산기업인 삼영요업이 9 5년말 UBR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며, 벽산·청구·삼성 등이 시장

참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외에도 한화종합화학·L G화학·계림TOTO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잇따라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

품질 및 가격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9 4년 국내 UBR 공급현황을 보면, LG화학이 1 1만2 0 0 0세트를 생산해 1 0만여세트를 판매했으며,

한화종합화학이 3만세트 생산 2만7 0 0 0세트 판매, 계림T O T O가 1만5 0 0 0세트, 동림화성이 1만9 0 0 0

세트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현재 국내 U B R생산기업은 대부분 90%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계속

적인 추가 증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앞으로 국내 U B R시장은 대림요업이 타일류의 비중을 높여 고급화를 추구함에 따라 S M C제품이 주

류를 이루고 있는 L G화학·한화종합화학 등이 제품고급화를 추진할 경우 제품 및 가격경쟁은 한층

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5 / 2 9 >

국내 UBR 공급현황( 1 9 9 4 ) (단위 : Set)

생산능력 생산량 기술제휴선 비 고구 분

L G화학

한화종합화학

동림화성

계림TOTO

대림산업

기타

합 계

1 2 0 , 0 0 0

4 0 , 0 0 0

3 5 , 0 0 0

2 0 , 0 0 0

1 8 , 0 0 0

1 5 , 0 0 0

2 4 8 , 0 0 0

1 1 1 , 0 0 0

3 0 , 0 0 0

1 9 , 0 0 0

1 5 , 0 0 0

-

7 , 0 0 0

1 8 2 , 0 0 0

일본 니뽀리

일본 혹산

일본 니뽀리

일본 TO TO

일본 I n a x

-

SMC 70%

S M C

규칼판+ 타일

규칼판+ 타일

특수시멘트판 + 타일


